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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 완 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Impact of Relational Self Psychology and Community Attitudes toward 
Mentally Ill Persons on Adjustment during Army Life 

Park, Wan-Ju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ors influencing adjustment during army life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relational self,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CAMI), and adjustment during 
army life in Korea. Methods: A cross sectional study design was conducted with 230 soldiers from two military 
units located in Y and B c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8.0. Results: Empathy-car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adjustment during army life. Avoidance of relationships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adjustment. Negative concepts in CAMI, such as authoritarianism and social restrictiveness, became were getting 
more negative. Positive concepts in CAMI, such as benevolenc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were 
lacking. Significant factors were empathy-care, authoritarianism, overdependence on relations, and social 
restrictiveness which explained 30.1% (F=8.55, p<.001) of adjustment during army life. Conclusion: To improve 
military adjustment for soldiers, it is necessary to reduce misunderstandings of people with mentally illness as 
well as to make efforts towards systema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rventions for positive evaluation of self 
and others to enhance the mental health of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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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개인주의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의 합리주의 등의 가치관 변화는 군 장병들의 조직생

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군에 입대하고 있는 병사들

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배경과 생활환경에서 성장한 신

세대들로 개별성과 다양성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Han & Song, 2011; Jung, 2006; Koo, 2005). 이러한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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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장병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특성이 권위적이고 폐쇄적 구

조인 군의 이질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적응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Yang, 2007). 이들은 강제적이고 수직적인 명령

체계에서 적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통제와 감

독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갈등에 부딪치게 된다

(Jung, 2006). 

국내의 경우, 매년 20만 명 이상 군에 입대하고 있는 장병

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신체나 지적 

사고력은 풍부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회의적이고 불안정하며, 미성숙한 행동의 특징들

을 보인다(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RC], 2008). 군은 이러한 문제들로 초래되는 부적

응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의 보안과 관련된 중대

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외부에서 군 내부에 발생하는 관

련문제의 정확한 빈도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

라서 군 장병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의 취약계층임에

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정신간호사의 중재개입의 기회가 

어렵고, 일회성의 교육이나 선별검사만 주로 제공되고 있어 

전문가의 적절한 중재전략이나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의 대

응책이 부족한 실정이다(Kim, Kim, Woo, Park, & Keum, 

2011). 

국민권익위원회(ACRC, 2008)의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육군본부의 복무기간별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

면 전체 자살의 69.3%가 군 복무 시작 1년 미만에서 일어났

다. 이는 군 복무 초기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완료한 151건의 의문사 중 자살이 74

건이었으며, 이중 64%는 내무생활 악습, 인격적 모독, 상담창

구의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인간관계나 편견 또는 

지지자원 활용 등의 문제가 군 장병의 개인적 문제인 24%보

다 높음이 확인되었다(ACRC, 2008). 이렇게 군 부적응 문제

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새로운 접근의 연구방법 역시 제한적

이기 때문에 학문적 기초자료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Dedic과 Kostic (2001)은 군 생활 적응에 있어 내제된 인

간관계적 갈등구조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결과가 군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인간관계적 유

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군내의 인간관

계 속에서 집단체제에 적응을 위한 예측변수들의 새로운 관

점에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self)는 홀로 발현되거나 개발되기보다는 관계적이다

(Baumeister, 1997).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자기개념을 얻게 되고, 성숙되는 관계적 자

기를 갖게 된다. 관계적 자기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과 지위가 무

엇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다(Bang & Cho, 2004). 개인은 누구

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관계 맥락의 추상 정도에 따라 

다양한 관계적 자기가 관여된다(Cho, Bang, Cho, & Kim, 

2008). 즉, 한국 성인(Bang et al., 2007), 기혼남녀(Kim, 

2008), 자녀를 둔 어머니(Cho et al., 2008) 대상의 관계적 자

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개인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적 

자기의 측면을 발달시키고,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자기 모습

을 보였다.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타인과

의 상호작용 문제나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가지거

나, 대인관계에서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하거나, 관계를 회피

하거나 관계에 의존하면서 역기능적인 인간관계 양상을 보인

다(Yeon & Oh, 2004). 따라서 군 입대로 발생하는 부적응은 

환경변화와 함께 새로운 인관관계에서의 관계적 자기의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을 

평가하는 속성으로 정신질환자인 타인에 대해 사고하고 느끼

고 지각하여 행동을 취하는 조직화된 요인이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문제를 지닌 동료병

사를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편견이나 

그릇된 인식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

신이 군에서 정신 심리적 문제를 지닐 경우 스스로 움츠려들

게 되어 조기치료나 조기개입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

고 본다. 나아가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한 상황에서도 계속적

인 부정적 요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군 적응과 정신건강

의 매우 중요한 연구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군 적응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 스트

레스 대처유형,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교육 수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건강증진 행위, 진로결정 수준 등이 군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것(Hyun, Chung, & Kang, 2009; Jung, 2006; 

Kim et al., 2011)으로 보고되면서 개인적 심리차원이나 성장 

환경적 측면, 가정환경 차원의 요인만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

나 군부대 특성 중 집단의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평가

인 다면적 특성과 타인평가를 함께 평가 조사한 국내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인간행동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 중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소외되

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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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w, Bang, & Cho, 

2007). 이러한 인간행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각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Markus & Wurf, 1987). 군 집단생활에서 인간의 상호관계

가 매우 중요하고 그 기능도 강조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Roy 

(1984)의 적응체계로서의 인간 이론과 Mayo (1933)의 인간관

계론 이론을 활용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적응체계로서의 인간(Roy, 1984)에서, 체계는 어떤 목적

을 위해서 연결된 일련의 부분이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하며 

각 부분들은 서로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전체성과 관련된 부

분의 체계를 투입, 산출, 회환과정의 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인간에게 자극이 투입되면 자극은 통제과정을 거치면서 반응

을 불러일으킨다. 통제과정은 대처과정의 인지기와 조절기가 

있으며, 그 다음 효과기는 체계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구조와 기

능 과정을 말한다. 집단도 개인과 같이 이러한 적응체계로서 

전략을 가지며 안정을 위해 작용하는 과정으로, 집단에서 개

인은 집단의 일차적 목적과 사회의 공동 목적에 기여하게 되

며, 궁극적으로 개인은 자아실현이나 최적의 안녕을 유지하게 

된다.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이란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감정적 요인을 중시하면서 사기와 생산성, 동기와 만족, 리더

십, 소집단 행동의 역동성 등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와 상호작

용으로 인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탐구한 이론이다(Mayo, 

1933). 인간관계적 접근방식은 인간을 감정을 가진 사회적 존

재로 인식하여 관계에서의 인간의 태도와 감정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방식이다(Park, 2003). 집단의 구성원들은 수동적 존

재가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간의 균형유지를 지

향하는 민주적 참여 방식을 선호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그러

나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의 논리에 의해 비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는 경우가 더 많고, 집단을 실제로 움직

이는 것은 조직 속의 개인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관계적 개념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Mayo, 1933). 

따라서 본 연구는 군 장병의 집단생활에서 적응체계로서의 

인간 이론(Roy, 1984)과 인간관계적 이론(Mayo, 1933)으로 

접근하여(Figure 1), 군 장병 개인이 조직집단 내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자기 지각

(relational self with other)과 타인 지각(perception to 

others)인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지역정신간호사의 군 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정신건강 증진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는 군 정신보건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장병들에게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

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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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측요인임을 파악하여, 그들의 군 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

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군 장병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본다.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

응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군 장병의 집단생활의 관계 속에서 자기평가인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타인평가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수준과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 그리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Y와 B시의 2개 군부대 장병으로, 군대를 방

문하여 연대장과 중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의 허락과 협조를 받

았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결격 사유가 

없는 사병으로 관심병사가 아니며, 현재 정신적 치료를 받지 

않은 군인으로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규정하였

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의 수는 다중회귀분석인 경우 예

측요인 당 표본크기가 1:20 (Tabachnick & Fidell, 2012)으

로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관계적 자기와 정신질환자에 대

한 태도의 예측변수 수가 11개로 최소 표본크기가 220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또한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형다

중회귀방법에서(Linear multiple regression)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R2) .15, 독립변수 11개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

를 산정한 결과 최소 178개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설문지 미

회수율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탈락률 20% 고려하여 260

부를 배포하였고, 회수율 87.0%로 242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12개를 제외한 

총 23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관계적 자기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Bang 등

(2007)이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Relational Self Scale, 

RSS)를 사용하였다. 지지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관계회피, 타인의식의 7개 하위영역의 31문항으

로 한국인의 독특한 관계적 자기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

도록 선정된 도구이다. 지지받기는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긍정

적인 경험 및 정서적 지원을, 주도성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지배하려

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관계의존은 인간관계 및 타인에게 과

도하게 몰두하고 자신을 배제한 채 타인에게 초점을 두는 내

용을 반영하며, 공감-배려는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조화 및 배려를 중시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도구적 관계는 관

계를 실제적인 도움과 이득, 파워를 얻으려는 경향성을 반영

하고, 관계회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능감 및 관계회피 경

향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며, 타인의식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

여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욕구 등을 반영하는 요인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6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경향과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관

계적 자기척도의 신뢰도는 지지받기 .77, 주도성 .79, 관계의

존 .78, 공감-배려 .77, 도구적 관계 .83, 관계회피 .86, 타인의

식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자기 척도의 신뢰도는 지

지받기 .82, 주도성 .72, 관계의존 .66, 공감-배려 .73, 도구적 

관계 .77, 관계회피 .81, 타인의식 .84였으며 전체 관계적 자

기 척도의 Cronbach's ⍺=.76이었다.

2)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Taylor와 Dear (1981)가 개발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

에 대한 태도 도구(Community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Inventory, CAMI)를 Lee, Lee, Hwang, Han과 Lee (1996)

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AMI는 권위주의, 자비심, 사

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개념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다. 권위주의는 정신질환자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비

인도주의적 감정으로 대하며, 정신질환자들을 하위계급으로 

보아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자비심은 과학적

이라기보다는 종교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신질환자들에 대

한 온정주의적 견해이고, 사회생활제한은 정신질환자들은 사

회에 특히 가정에 위협을 주는 존재이기에 입원 중이나 퇴원 



Vol. 22 No. 3, 2013 151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지역정신보

건개념은 정신질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병이므

로 지역사회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각 영역 당 10문

항씩으로 총 40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일부 문항은 역

산한 후 점수를 구하였다. 하위척도 중 긍정적 태도인 자비심

과 지역정신보건개념의 경우에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부정적 태도인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의 

경우에는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총점이나 각 요소의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적이지 않고, 사회

생활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비심이 적고, 지역사회보건개념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Taylor와 Dear (1981)가 

도구를 제작한 당시 권위주의 .68, 자비심 .76, 사회생활제한 

.80, 지역정신보건개념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 

신뢰도 Cronbach's ⍺는 권위주의 .63, 자비심 .76 사회생활 

제한 .73, 지역정신보건개념 .75였으며 전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척도의 Cronbach's ⍺=.88이었다.

3) 군 생활 적응

Stouffer, Suchman, Devinney, Star와 Williams (1949)

가 개발한 군 생활 적응 척도(Adjustment during Army Life 

Scale)를 Shin (1981)이 한국 군인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심신의 상태 3문항, 임무

수행의 의지 4문항, 직책과 직무만족 7문항,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12문항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26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Shin (1981)의 연

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 신뢰도의 Cronbach's ⍺는 심신의 상태 .71, 

임무수행의 의지 .86, 직책과 직무만족 .87, 군 조직 환경에 대

한 태도 .91이었으며, 전체 군 생활 적응 척도의 Cronbach's 

⍺=.93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연구진행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

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 국립병원 생명윤리위원회로부

터 검토 및 승인(국립B병원 IRB code number: 2-001)을 받

은 후, 2012년 5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고된 훈련이나 군 

행사가 없는 일상생활훈련을 하는 날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

에 포함된 연구내용은 연구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

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결

정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폐쇄된 환경과 상

명하복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답으로의 편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

록 충분히 설명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

증을 위해 Cronbach's ⍺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알아보았다. 대상자

의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군 생활 적응수준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

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군 생활 적응 정도를 알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변수의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변수

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관계적 자기 

척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

sis)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선형성(linearity), 정규성

(normality), 그리고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에 

대한 만족 여부는 잔차의 정규(P-P 도표), 잔차간의 산점도, 잔

차의 독립성(Durbin-Watson), 그리고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5세 이전이 전체의 94.8%로 대다수를 차

지하였다. 종교는 없음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25.2%, 불교 11.7%를 차지하였다. 교육 정도는 대학

교 재학 중 입대 79.6%, 고등학교 졸업 10.0%, 대학원 재학 중 

입대 7.8% 순이었다. 경제 수준은 중간이 61.7%로 가장 많았

고, 넉넉한 편이다가 22.2%로 나타났다. 계급은 일병이 40.9 

%, 상병이 33.0%, 이병이 16.5%를 차지하였으며, 결혼 상태

는 미혼이 98.7%로 나타났다.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

까지가 30.9%였고, 11개월에서 15개월까지가 26.5%, 6개월 

미만이 16.1%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35.2%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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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N=230)

Variables Classification Range Min Max Sum±SD M±SD Skewness Kurtosis

Relational 
self

Relationship avoidance
Consciousness of others
Agency (Initiative)
Instrumental relationship
Empathy-care
Perceived support from reletion
Overdependence to relation
Total

1~6
1~6
1~6
1~6
1~6
1~6
1~6
 

1.0
1.0
1.4
1.2
1.0
1.0
1.0
 

6.0
6.0
6.0
6.0
6.0
6.0
5.8
 

10.6±4.07
21.3±4.60
18.8±4.09
20.1±4.35
18.0±3.01
18.7±3.40
14.6±2.94
17.4±3.78

2.6±1.01
4.3±0.92
3.7±0.81
4.0±0.87
4.5±0.75
4.7±0.85
3.6±0.74
3.9±0.41

.50
-.51
-.18
-.27
-.81
-.87
-.17
-.18

-0.26
 0.28
 0.37
 0.31
 1.87
 1.57
 0.42
0.67

CAMI Authoritarianism
Benevolence
Social restrictiveness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Total

1~5
1~5
1~5
1~5
 

1.3
1.4
1.5
1.3
 

3.8
4.1
4.5
4.3
 

25.4±4.02
35.9±4.35
27.2±4.86
33.5±4.98
30.5±4.55

2.5±0.40
3.6±0.44
2.7±0.49
3.4±0.50
3.1±0.14

.03
-.06
.24

-.24
.01

 0.65
 0.41
1.14

 0.68
-0.18

Adjustment 
during 
army life 

Psychosomatic health  state
Will of mission
Position & job satisfaction
Attitude toward military system environment
Total

1~5
1~5
1~5
1~5
 

1.0
1.0
1.0
1.0
 

5.0
5.0
5.0
5.0
 

10.7±2.47
11.6±4.15
23.0±6.05
36.7±9.42
20.5±5.52

3.6±0.82
2.9±1.04
3.3±0.86
3.0±0.79
3.2±0.68

-.47
 .07
-.15
-.14
 .02

 0.43
-0.50
-0.05
 0.40
 0.43

고 보통이다 30.0%로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관계는 아주 원만

하다 48.3%였고 원만한 편이다 38.3%로 나타났다.

2.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군 생활 적응의 정도

주요변인의 기술적 통계분석에서 관계적 자기의 총 평균은 

3.9점으로 하위개념 중 지지받기가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감-배려 4.5, 타인의식 4.3, 도구적 관계 4.0, 주도

성 3.7, 관계의존 3.6 그리고 관계회피는 2.6점의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총 평균은 3.1점이

었고, 하위개념에서는 자비심이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지역정신보건개념 3.4, 사회생활제한 2.7, 권위주의 2.5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에서는 심신상태가 3.6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책과 직무 만족이 3.3, 군 조직 환경

에 대한 태도 3.0, 임무수행 의지가 2.9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는 건강상태

(p=.026), 가족관계(p=.044), 종교(p=.049)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군 장병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는 가족관계(p=.013), 건강상태(p=.016), 교육수준(p=.020)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건강함은 

전혀 건강하지 않음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관계는 매

우 좋음이 보통이다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은 건강상태(p<.001), 가족관계(p= 

.002), 계급(p=.0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건강하다가 건강하다, 보통이다, 나

쁘다 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건강하다가 보통이

다 보다 군 생활 적응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매우 좋다가 보통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계급에서 일병

은 상병보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4.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군 생활 적응에서의 심신 상태는 관계적 자기에서의 공감-

배려(r=.38, p<.001), 지지받기(r=.34, p<.001), 관계의존

(r=.29, p<.001), 도구적 관계(r=.18, p=.006), 주도성(r= 

.17, p=.009), 타인의식(r=.16, p=.014) 순으로 유의한 정상

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관계회피(r=-.33, p<.001)와는 유의

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군 생활 적응에서의 심신 상

태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자비심(r=.13, p=.047)과는 정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에서의 임무수행의 의지는 

관계적 자기의 공감-배려(r=.23, p<.001), 관계의존(r=.22, 

p=.001)과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관계회피(r=-.15, 

p=.020)와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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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MI, Relational Self and Adjustment during Army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Relational self CAMI Adjustment during army li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  M±SD

t or F (p)
Scheffe ́́

Age (year) ＜20
20~25
26~30

 29 (12.6)
189 (82.2)
12 (5.2)

4.0±0.38
3.9±0.41
4.0±0.43

0.44
(.647)

3.0±0.11
3.1±0.14
3.1±0.16

0.18
(.840)

3.2±0.63
3.1±0.68
3.1±0.86

0.05
(.950)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t
None

 58 (25.2)
22 (9.6)

 27 (11.7)
123 (53.5)

3.9±0.40
4.1±0.32
4.0±0.43
3.9±0.41

2.43
(.049)

3.1±0.16
3.0±0.12
3.1±0.11
3.0±0.13

1.51
(.200)

3.0±0.58
3.0±0.62
3.2±0.63
3.2±0.75

0.90
(.462)

Education 
status

High school
Community college
Under graduate
Graduate school 
Others

 23 (10.0)
 3 (1.3)

183 (79.6)
18 (7.8)
 3 (1.3)

3.9±0.36
3.8±0.44
3.9±0.42
4.0±0.33
3.7±0.53

0.67
(.646)

3.1±0.11
3.1±0.21
3.0±0.14
3.2±0.12
3.0±0.13

2.75
(.020)

3.1±0.96
3.8±0.72
3.2±0.66
3.2±0.50
2.5±0.45

1.30
(.263)

Economic 
status

Very rich
Rich
Middle
Poor
Very poor

 4 (1.7)
 51 (22.2)
142 (61.7)
 28 (12.2)
 5 (2.2)

4.0±0.45
4.0±0.42
3.9±0.39
3.9±0.44
4.1±0.43

0.74
(.567)

3.2±0.13
3.1±0.14
3.0±0.14
3.0±0.11
3.0±0.19

2.12
(.079)

3.4±0.45
3.3±0.68
3.1±0.67
3.3±0.62
2.8±0.32

1.50
(.203)

Military class Private second
Private firsta

Corporalb

Sergeant

 38 (16.5)
 94 (40.9)
 76 (33.0)
22 (9.6)

3.9±0.39
4.0±0.42
3.9±0.41
4.0±0.38

0.58
(.627)

3.1±0.15
3.1±0.14
3.0±0.14
3.0±0.12

0.52
(.669)

3.2±0.59
3.0±0.67
3.3±0.69
3.2±0.75

3.77
(.011)
a＜b

Marital status Single
Divorced

227 (98.7)
 3 (1.3)

3.9±0.41
3.8±0.09

0.04
(.963)

3.1±0.14
2.9±0.00

2.30
(.103)

3.1±0.68
2.9±1.01

0.60
(.552)

Duration of 
military service 
(month)

≤5
6~10
11~15 
16~20
≥21

 37 (16.1)
 71 (30.9)
 61 (26.5)
 33 (14.3)
 28 (12.2)

3.9±0.34
3.9±0.45
3.9±0.44
3.9±0.35
4.0±0.34

0.29
(.883)

3.1±0.14
3.1±0.14
3.1±0.14
3.0±0.12
3.0±0.15

1.01
(.406)

3.2±0.64
2.9±0.60
3.3±0.71
3.2±0.69
3.2±0.80

2.36
(.054)

Health status Very healthya

Wellb

Normalc

Illd

Very ille

 48 (20.9)
 81 (35.2)
 69 (30.0)
 28 (12.2)
  4 (01.7)

4.0±0.36
4.0±0.43
3.9±0.39
3.8±0.37
3.4±0.45

2.82
(.026)

3.1±0.13
3.1±0.15
3.1±0.13
3.0±0.12
2.9±0.12

3.12
(.016)
a＞e

3.6±0.75
3.2±0.62
3.0±0.51
2.7±0.64
2.4±0.81

11.75
(＜.001)

a＞b, c, d, e

Family 
relationship

Very gooda

Goodb

Normalc

Badd

111 (48.3)
 88 (38.3)
 27 (11.7)
 4 (1.7)

3.9±0.37
3.9±0.44
3.8±0.39
4.0±0.57

2.75
(.044)

3.1±0.14
3.1±0.12
3.0±0.16
3.1±0.16

3.68
(.013)
a＞c

3.3±0.69
3.1±0.56
2.7±0.82
3.1±1.16

5.09
(.002)
a＞c

개념(r=.32, p<.001), 자비심(r=.24, p<.001)과는 정상관

관계가, 사회생활 제한(r=-.31, p<.001)과 권위주의(r=-.15, 

p=.024)와는 역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책과 직무

의 만족은 관계적 자기의 공감-배려(r=.35, p<.001), 지지받

기(r=.23, p=.301), 관계의존(r=.22, p=.001) 순으로 유의

한 정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관계회피(r=-.25, p<.001)와는 

역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개념(r=.19, p=.004)

과 자비심(r=.16, p=.018)과는 정상관관계가, 사회생활제한

(r=-.14, p=.029)과는 역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

직 환경에 대한 태도는 관계의존(r=.29, p<.001), 공감-배려

(r=.28, p<.001)와는 정상관관계가, 관계회피(r=-.16, p= 

.017) 순으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

정신보건개념(r=.14, p=.039)과 권위주의(r=.13, p=.047)와

는 정상관관계가, 사회생활제한(r=-.15, p=.023)과는 역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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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s (N=230)

Variables

Relational self (X) CAMI (Y)

x1 x2 x3 x4 x5 x6 x7 y1 y2 y3 y4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djustment 
during 
army life
(Z)

z1 -.33** .16* .17** .18** .38** .34** .29** -.03 .13* -.02 .11

z2 -.15* -.04 .04 -.01 .23** .05 .22** -.15* .24** -.31** .32**

z3 -.25** .09 .07 .07 .35** .23** .22** -.02 .16* -.14* .19**

z4 -.16* -.05 .03 -.01 .28** .06 .29** .13* .02 -.15* .14*

X=relational self; x1=avoidance of relationship; x2=consciousness of others; x3=agency/initiative; x4=instrumental relation; x5=empathy-care; 
x6=perceived support from relation; x7=Overdependence to relation; Y=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y1=authoritarianism; 
y2=benevolence; y3=social restrictiveness; y4=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Z=adjustment during army life; z1=psychosomatic health state, 
z2=will of mission; z3=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z4=attitude toward military system environment.
*p＜.05, **p＜.01.

Table 4. Predicting Factors on Adjustment during Army Life (N=230)

Predictor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0.37 .91 0.41  .685

Authoritarianism 0.48 .14 .28 3.37  .001 .47 2.15

Social restrictiveness -0.27 .12 -.19 -2.23  .027 .44 2.28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0.32 .11 .23 2.84  .005 .49 2.05

Empathy-care 0.29 .08 .32 3.84 ＜.001 .46 2.19

Overdependence to relation 0.20 .06 .22 3.14  .002 .67 1.49

R2=.301, F=8.55, p＜.001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1.49~2.28).

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5.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정한 결

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가 가

장 높은 것이 .38로 나타나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독립적임

이 확인되었고, 공차한계는 .438에서 .814까지 모두 0.1 이상

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49에서 2.28로 10보

다 작아 모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군 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특성에 대한 단일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준화된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에서 정규분포를 확인하였으며, 회귀표준화 예

측값과 회귀표준화 잔차 간의 산점도(scatter plot)에서 특정

된 형태를 보이지 않으므로 등분산성을 충족하였다.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1.89로 2와 가까운 수치이므로 오

차항간의 독립성이 만족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t에 대한 

유의수준이 모두 .02보다 작았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회귀계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

한 F통계량은 8.55 (p<.001)로 나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공감-배려를 잘 할수록

(β=.32, t=3.84, p<.001), 권위적이지 않을수록(β=.28, t= 

3.37, p=.001), 지역정신보건개념이 낮을수록(β=.23, t=2.84, 

p=.005), 관계의존적일수록(β=.22, t=3.14, p=.002), 사회

적 제한을 해야 한다고(β=-.19, t=-2.23, p=.027) 생각할수

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에 대

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30.1%였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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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오늘날 신세대 군 장병은 컴퓨터와 함께 성장한 디지털 세

대의 특성으로 군 조직에서 상하 계급간의 갈등이나 대인관계

의 여러 형태의 갈등을 더 많이 겪고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차

원의 문제는 인간체계 및 환경과 상호작용이 되며, 적응수준

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체계 능력에 영향을 주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으로 나타나므로(Roy & Andrews, 2001), 

본 연구는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의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

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는 지지받기, 공감-배려, 

타인의식, 도구적 관계, 주도성, 관계의존, 관계회피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나 조화와 배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

추려는 욕구가 자기주장과 같은 적극적 경향성인 주도성보다 

높았다. 이는 기혼남녀의 관계적 자기를 연구한 Kim (2008)

의 연구에서 남자인 경우 지지받기,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타인의식, 주도성, 관계의존, 관계회피로 거의 비슷한 순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계적 자

기를 연구한 Cho 등(2008)의 연구에서는 공감-배려, 지지받

기, 관계의존, 타인의식, 주도성, 관계회피 순으로 다른 순서

를 보였다. 이는 남녀의 차이뿐만 아니라 군의 환경과 같은 특

수한 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관계적 자기에 대한 다면적 평

가가 조사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군 생활 적응을 위해 관계적 자기는 중

요한 요인(Dedic & Kostic, 2001)으로 군 장병의 관계적 자

기 인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대인관계증진 

전략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구나 입대 전에는 

큰 문제가 없던 군 장병이라도 입대 후 관계적 자기의 새로운 

문제를 보이기도 하며, 2007년 국방부가 육 ․ 해 ․ 공군의 2,865

명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군 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선임병과의 대인관계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난 유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명령과 복종의 군 문화 

내에서 유발되는 인간관계적 유대 문제는 군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Kim과 Park (1997)의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대인관계 문제로 많은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

라는 자발적인 입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군 복무에 동원되고 

있어 군 생활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으며(Koo, 2005)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인간관계적 군 환경은 심리적 부담감을 가

중시키고,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재할 수 없

다(Lee, 2011)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군 장병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자비심이 3.6, 지역정

신보건개념이 3.4, 사회생활 제한 2.7, 권위주의 2.5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자비심

과 지역정신보건개념은 모두 점수가 높게 나타나, 군 장병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비심이 적고, 지역정신보건개념도 부정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권위주의적 태도와 사회

생활제한은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나, 이 역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고도의 획일적이고 통

일성을 요구되는 군 조직이 집단의 질서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개인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군 조직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해 사회생활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낫다(Lee, Ann, & 

Hyun, 2010)고 인식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도 이미 통제되는 

군 조직에 익숙해져 Kim (2010)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청소년, 

주부, 노인과 같은 일반인보다 군인은 자비심이 부족하고 정

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유사하였다. 반면에 군 간부를 대

상으로 한 Lee 등(2010)의 연구,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대상

으로 한 Sakong, Song과 Sohn (2000)의 연구, 농촌 지역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 (2010)의 연구보다 군 장병

이 더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동료 병사들의 문제에 적

극적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정신적 어려움을 가

지게 되어도 조기치료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어, 치료

에 대한 기대도 미약하며,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의 어려움을 

감춤으로서 더욱 문제를 키워서 군 사고의 요인으로 야기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군 장병의 군 생활 적응의 평균은 3.2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Jung (2006)과 Koo (2005)의 연구결과보다 높

은 점수였다. 또한 심신상태,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

에 대한 태도, 임무수행의 의지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적

응을 보이는 심신의 상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할수록 군 적응

을 잘하는 것으로 Park (2011)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고, 군

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측정하는 임무수행 의지는 본 연

구에서 가장 낮은 적응을 보였다. 이는 구성원이 조직을 얼마

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현역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Jung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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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Koo (2005)의 연구에서는 심신의 상태, 직책과 

직무만족, 임무수행 의지,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순으로 서

로 차이가 있었다. 임무수행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군은 경직

되고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신세대

를 위해 소속감과 정체성 공유와 만족감과 의지를 가지도록

(Jung, 2006)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좀 더 신

세대 장병 구성원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는 군 환경의 구조변

화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자기는 종교, 건강

상태, 가족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

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족관계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은 계급, 신체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관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 종교, 교육

수준, 경제상태, 결혼상태, 군복무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이는 Koo (2005)의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Hyun 등(2009)의 연구

에서 복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결과와는 상이

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배려적이거나 관계의존적일 

때 지지받기, 주도성, 도구적 관계, 타인의식, 관계회피적 상

황보다 더 군 생활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배려는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나 타인의 경험과 그에 연관된 

정서를 타인과 공유하는 능력으로 친사회적 또는 이타적 행동

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 요소이며, 관계의존은 만성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자기중심에 놓고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

을 규정하려하며 자신을 배제한 채 타인에게 초점을 두고 몰

두하는 관계 맺기이다(Kim, 2008). 또한 군 장병은 정신질환

자의 사회생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임무수행 의지, 

직책과 직무 만족, 조직 환경에 대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고도의 통일성이 요구하는 단체로서 군이 조

직의 질서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들을 어느 정도 

규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Lee 등(2010)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군 생

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관계적 자기

의 다면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단일변량분석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유의하였으

며, 설명력 값은 30.1%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 전체 군 

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감-배려를 잘 할수

록(β=.32), 다음은 권위적이지 않을수록(β=.28), 지역정신보

건개념이 낮을수록(β=.23), 관계의존적일수록(β=.22), 정신

질환자에 대해 사회생활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β= 

-.19) 군 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Jung (2006)은 

군 장병이 군조직의 획일적이고 조직적인 구조에서 수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군의 특성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주도성과 같은 적극적인 관계보다는 공감-

배려나 관계의존적인 수동 관계적 자기의 성향이 군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보건 개

념이 낮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폐

쇄적인 생각을 할 때 군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0). 즉, 군 장병은 군에서의 시작되는 새로운 인간관

계에서 적극적 상호소통과 지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군의 다양한 계급에서 

대인관계 양상을 알아보거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연구변인들과 그 경로를 밝히는 군 생활 적응을 위한 확대연

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기밀누설과 

폐쇄된 집단의 특수성을 지닌 군의 표집과정에서 편의표집으

로 선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군복무를 사회와 격리되어 한정

된 시간을 소모하는 곳으로 인식하여 피동적인 복무태도를 가

짐으로, 군에서 생긴 부적응 문제가 제대 후 남은 일생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군은 정신건강 관련 

요원과 함께 군 장병이 건전한 인간관계와 적응을 위한 정신

건강증진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간관계에서 발현되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관계적 

평가를 처음으로 군 생활 적응에 시도하여 기인됨을 밝힘으로

써, 앞으로 인간관계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신간호중재 개발

이나 구조적인 접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군 장

병은 제대 후 바로 지역사회로 흡수될 사회구성원으로, 국가

나 학계는 물론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인간관계증진 프로그

램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노력을 기울어야 

할 우선순위의 간호대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Y와 B시의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적응체계로

서의 인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을 활용하여 군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군 장병의 실제적이고 효율

적인 군 생활의 부적응을 감소하기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가 시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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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 본 연구에서 군 장병은 공감-배려를 잘할수록, 정신질환자

에 대해 권위적이지 않을수록, 지역정신보건개념이 낮을수록, 

관계의존적일수록,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제한해야 한다

고 생각할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R2=30.1%, F=8.55, 

p<.001)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

정적인 태도를 가진 군 장병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

움을 요청하거나, 타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

하는 부정적 태도를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측면의 관점에서 접

근을 시도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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